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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안젤레스 시의 신임 부 검사장            18-09-08


로버트 차 검사가 로스 안젤레스 시의 부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에서 우리는 접했습니다. 차 신임 부 검사장의 승진 소식을 접하고 저는 날라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로스 안젤레스 시의 부 검사장 직은 만 50세 이하의 검사가 임명되기는 유례가 없었다 합니다. 특히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쁨을 느낀 이유는 차 검사가 갓난 아기때부터 제가 알고 지냈고 그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할 영예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인 사회에서 평통회장도 역임했고 한인회에서 활약을 크게 하신 차 종환 박사의 세 자녀 중 막내인 차 검사는  1995년에 로욜라 (Loyola) 법과 대학을 졸업한 실력가입니다. 

차 신임 부 검사장은 22년 간 로스 안젤레스 시의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배터런 검사입니다. 신임 부 검사장으로서 그는 시 검사들을 포함해서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국에서 판검사들이 어용 법조인이라는 낙인 하에서 그 권위가 적지 않게 실추된 점을 상기하면서 차  부 검사장 같은 철저한 정직 교육을 보모님으로부터  받은 양심 적인 법조인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 안젤레스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차 검사의 인품을 재대로  파악한 시 정부와  검사장의 판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자들이 차 부검사장에게 누가 그의 롤모엘이냐고 물었을 때 차검사는 일초의 지체 없이 " 제 부친입니다." 고 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황홀한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공정헌 법집행이란 말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과업입니다.  법 집행을 머리로만 처리할 수 없고 가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할 텐데 차 부검사장은  인간성에 관련된 사소한 점 하나라도 경시하지 않을 검사임을 저는 획신합니다. 한국 속담에 "꽃이나 책을 훙치는 행위는 도둑질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3일 굶고 음식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때로는 검사로서 범인의 정황을  다루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사람이 로보트 차 부 검사장입니다.


몇명 안되는 부 검사장 중 유일한 한인의 피를 가진 차 검사가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부 감사장의 직위는 시 검사로서 정치적 지명이 아니고 스스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평소에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훌씬 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 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근면 검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정에서는 인자하고 원리를 지키는  아버지와 남편이고 자식으로서  철저한 효자인 차 부검사장의 앞날에 더 많은 칭송과 존경을 받는 부 검사장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로버트 차 부 감사장이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끝
